
 
 

깊이 새겨주신 방법론 

 

2018년 7월 어느날 깊은 밤 경성군에 있는 온포근로자휴양소를 

돌아보고나시여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군의 책임일군에게 군안의 지방공업실태에 

대해 물으시였다. 

일군이 이에 대해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초식품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현대화목표를 실현하자면 군안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과학과 기술은 군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원들가운데서 

기본자원이며 기술자, 기능공들은 군을 꾸리는데서 기본력량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초식품공장을 현대화하면서 다른것은 

군자체로 해결할수 있지만 기술력량만은 도에서 방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던 군일군들의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군이 비약하는 

시대와 함께 전진할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주시였다. 

 

 

 

 

 

 

 

 

 

 


